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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

HOME  칼럼  기자수첩

[ 골프장,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② ] 캐디 감
소 아닌 공급, 확대만이 살 길이다
캐디 교육의 새로운 변화 그 트렌드에 동승해야 상생할 수 있다

레저신문 승인 2020.10.20 19:16

2021년도 골프장 업계는 엄청난 변화 속의 중심에 서 있다. 그동안 주52시간, 최저임금법 등 많

은 이슈가 있었지만 2021년 가장 큰 변화는 캐디의 고용보험으로 인한 골프장들의 대처 능력

일 것이다. 대부분의 골프장들은 노 캐디 시스템을 도입하고 캐디를 고용하더라도 용역을 통해 골

프장을 운영하겠다는 계산이다. 이유는 캐디노조 문제 및 고용으로 인해 파생되는 다양한 노사 문

제와 세금 등등 때문이다. 현재 골프장들은 향후 캐디시스템을 어떻게 운영해야할 지에 대한 준비

조차 못하고 있다. 

여기에 김대중 대표가 문제 제시는 물론 캐디에 대한 방향성을 제공하고 있다. 골프장 내부에서

만 바라보던 시각을 김 대표는 골프계와 경영, 무역 적인 광의적 시각에서 캐디문제를 접근하

고 있다. 모두가 캐디를 줄이자고 할 때 그는 오히려 늘려야 골프장 업계가 살 수 있다는 이론

을 펼친다. 코비드19(Covid 19)가 세계 골프시장 지도를 바꿔놓고 있는 가운데 골프장과, 캐디

의 상생이 무엇인지를 살펴본다. 

● 마지막이 캐디위탁교육센터 

캐디위탁교육은 골프장에서 신입 캐디 교육이 잘 이루어지지 않고 있다는 점과 돈이 없으면 캐

디 교육을 받을 수 없다는 이상한 현실을 극복하고자 만들어졌다. 

골프장은 안정적인 캐디 공급을 그리고 교육생에게는 자기부담금 없이 교육을 받을 수 있다. 실

습 위주로 배우는 인턴 캐디 제도를 실시하기 때문에 졸업 후에는 자연스럽게 캐디교육을 위탁

한 골프장에 취업하게 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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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입 캐디를 위한 ‘초보 골프 캐디를 위한 길라잡이,

2000, 차예준 외2인 공저, 스프링캠프>

캐디위탁교육업체에서  만들고  있는  취업과  연계된  인

턴  캐디  제도는  실질적인  면에서  골프장과  캐디  지망

생  간에  상호  윈윈(Win-Win)  모델이라고  할  수  있

다. 이 때 가장 중요한 것은 인턴 캐디 제도를 뒷받침

할 수 있는 교육 시스템과 취업이 연계된 캐디교육위탁

골프장이라고 할 수 있다. 

이 때 배우게 되는 것은 기초 과정과 실무 과정으로 나누

어진다. 기초 과정에서는 골프 이론과 골프 룰, 클럽 서

브, 그린 서브, 점수 계산하기를 배운다. 골프 이론 시험

과 골프 룰 시험, 카트 운전 테스트를 통과한 교육생에 한

하여 골퍼와의 실습 라운드를 할 수 있도록 한다. 실습 라

운드 과정 중에는 클럽 매칭과 클럽 핸들링을 포함한 클

럽 서브, 그린 서브, 경기 진행, 고객 4인의 점수 계산하

기 등에 관한 실무적인 경험을 하게 된다. 실습을 통해

서 스킬이 부족한 교육생들에게는 교육자들이 실습과정

에 따라붙어서 경기 진행 등에 대해서 실제적으로 가르

쳐 준다. 고객, 골프장, 교육기관의 다면평가를 통해서 교육생마다 부족한 부분에 대해서는 추

가 교육을 실시한다. 

현재, 캐디가 부족하기 때문에 3부를 운영할 때, 하우스 캐디 대신에 하우스 캐디가 하는 일의 일

부분만을 가져와서 다양한 형태의 캐디를 운영하고 있다. 

골프장에 근무하는 캐디의 종류와 하는 일은 아래와 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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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김대중 

•(주)골프앤 공동대표•건국대학교 국제무역학과 박사과정 수료 

•미국UC Berkeley Extension 수료 •일본 국립 츠쿠바대학(筑波大學) 경영정책과 석사과정 특별연구

생 •한국무역협회, 홍익대학교, 가톨릭관동대학교 강사 역임 

•저서: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, 인터넷창업길라잡이, 인터넷무역실무 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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